
미국-아프간 전쟁 불구 국제유가 안정

미국의 아프간 공격 개시로 하락세를 보여온 국제유가가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시 반등할 가능성

은 있으나, 석유 수급에 애로가 없으면 곧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테러사태 발생 이후 국제유가는 테러사태 이전보다 Dubai유 기준 배럴당

약 7달러 하락, 1999년 8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다.

그 동안 OPEC이 세계 석유 수급 및 유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점과 세계

경기불황 지속에 따른 석유 수요감소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OPEC은 제117차 정기총회(비엔나 9월26-27일)에서 최근의 유가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현 생산

쿼터 2320만B/D를 차기 임시총회(11월14일 예정)까지 연장 적용키로 하는 등 미국의 테러 대응에 협조하

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유가 하락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OPEC은 그 동안 유가Band제(배럴당 25±3달러)를 견지, 유가가 28달러 이상 또는 22달러 이하로

10일 이상 유지되면 증산 또는 감산을 통해 국제유가를 조절해 왔으나, 9월24일 이후 OPEC의 바스켓가

격 밴드하한선이 10일 이상 하회했음에도 감산 움직임은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아프간 공격 개시로 인한 심리적 요인으로 그 동안 하락세를 보여온 국제유가가 일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곧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앞으로 6개월간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고, 영국의 세계에

너지연구소는 2001년 4/4분기 국제유가를 Brent유 기준 배럴당 20달러 내외로 전망했다.

다만, 전쟁이 중동지역으로 확전되면 세계 석유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국제유가 급상승도 전혀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및 석유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계획

을 수립, 시나리오별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미국 테러사태 이후 국제유가

(단위: 달러/bbl)

날짜 9.10
(월)

9.11
(화)

9.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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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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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17
(월)

9.18
(화)

9.19
(수)

9.20
(목)

9.21
(금)

Dubai 24.85 26.14 25.30 26.15 26.83 25.93 25.05 25.10 24.20 24.18

Brent 27.42 28.65 27.87 28.38 29.54 28.29 27.20 26.05 25.67 24.78

WTI 27.52 N .A N .A 28.65 29.90 28.73 27.73 26.74 26.60 25.41

날짜 9.24
(월)

9.25
(화)

9.26
(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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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금)

1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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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0.4
(목)

10.5
(금 )

Dubai 21.13 21.25 21.53 21.30 21.52 20.90 20.47 19.60 20.00 19.55

Brent 21.67 22.05 22.37 21.90 22.47 21.65 21.23 20.54 21.24 20.53

WTI 21.66 22.10 22.65 22.84 23.38 23.03 22.48 21.98 22.6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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